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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성경에서 죽음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소망으로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 

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신실하신 분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뺨il게 주신 약속에 잘 나타나 있대창 12:2~3， 13:16, 15:되. 

히브리 성경에 있는 기장 기본적인 죽음에 관한 견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불 

가피한 것이며 모든 인간의 삶의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대창 2:1η.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며 동시에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지 

켜나가신대시 16:10, 116:15). 죽음과 관계된 또 하나의 개념은 음부4 곧 죽은 자들이 있 

을 곳이다. 음부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둡고 사람 이하의 어떤 상태로 보이는 것으로 이 

곳에 처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거하는 자로 불린다. 이것은 이들을 귀신이나 영으로 생각 

하기 때문이 아니라이들이 인간성이 없는존재로남아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헬은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모든 것이 서로 연합하여 있기 때 

문에 어느 하나도 떼어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살수도 없는 하나의 연합된 인간성’ 이 

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은 단조로운 하계에 그저 존재하는 희미 

한 존재들로 여겨졌다. 캘은 인간 삶과 관계된 힘이 없이 하나님과의 폐가 끊어진 

상태에 그저 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성경에도 있대시 끄5:17~18， 88:3~5 ; 용 
10:20~22).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의 소망은 죽지 않거나 음부를 피하는 것에 있지 않 

았다. 오히려 죽음과음부는모든사람의 매일 매일의 삶에 있는경험의 한부분이다{창 

50:24 ; 왕상 2:2). 사망과음부는 그 자체와마찬가지로 부인할 수도， 피할수도 없는 사 
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서 그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와같은 사실이 집회서(Sirach 히브리 성경의 일부로 벤 시라의 아들 예수가 썼다)에 기 

록되어있다. 

주전 5세기부터 쩌l기 사이에 유대교 안에는죽은자와음부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 

g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중의 어떤사상은유대인들이 처한그들의 환경이 그들로하 

여금하나님과의 관계를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시작되었다. 또다른것은희랍사상의 영 

향을 받았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희랍 사%에 대응하여 유대교의 

입장을 밝히 세우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지식을 이성화 조직화시키는 희랍 사상의 영향 

력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당면하는 외적인 재앙과 더불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걸어옹 내세에 관한 견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였고 이에 부휠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탈무드안에서는이러한부활사상이 비교적 인정을받고계속해서 그자리를지켜가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유대인의 내세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 

서 번성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 사이에서는 경건한 개인 

의 부활에 대한소망이 전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플라톤의 사상을받아들여 영혼은불 

멸하는 것으로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사람들도 있다. 

자연적이며 종교적인 인본주의에서 주장동}는 죽음은 하나의 자연적인 현싱에다. 따라 

서 가장위대한소망과영원한것은인류 역사와인간사상에 기록되어 기억되는것이다. 

문예부흥 사상가들 중에는 희랍의 인간 이원론에서 나옹 인간 영혼의 불멸설과 비슷한 

형태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는 시.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인간의 죽음은 불가피한 자연 

적 현싱}이나 각 개인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각 개인의 특성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본 

질적인 것으로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죽음을 인간의 마지막으로 보았고 각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불멸하는 것，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견， 또는 견해는 자연 

적인 인본주의와종교적 인본주의에서 공통적으로갖고 있는요소이다.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 곧 부득불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럽고 확실한 사건 

이기 때문에 가능한 동요되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동}는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용감한 태도를 취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사실상 자신들의 죽음을 이렇 

게 단순한 불가피한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자신이 세상에서 잊핵진다는 

사실에 분노마저 느꼈다. 이들은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나는 기억되기 

를 원한다’ 는 신조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지들은 자연인과 종교인들처럼 

자신의 인격， 공적이나 성공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최대의 소%에었다. 따 

라서 추모식， 기념패， 기념탑들이 유행했고， 인류의 보존과후손들에게 자신의 뭇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일에관심을갖게 되었다. 그러나죽음은그자신에게 있어서는모든것의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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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O JERUSALEM 

(28)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going on ahead, going Up to Jerusalem. 

(29)When He approached Bethphage and Bethany, near the mount that is called Olivet, 
He sent two ofthe disciples ... (43)11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44)and they willlevel you to the ground and your children within you,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your visitation. 11 (Luke 19:28-44) 

B~하foαre ‘Jesu삐S ’ |녀떠a잃빠S앙t m에mini에nin삐1끼띠m삐in비n미때1니is떼tη띠r이yμY VI씨삐|떠센S잉|πt toωJ퍼e믿rL띠u빼j퍼S 

d미ISC디Ip비p미|닝es the parable of the nobleman who went to a distant 

countryto receive a kingdom for himself, and then return (Lk. 

19:11-27) . This meaningf비 parable was told to help the disciples 

prepare for what was ahead . The time had come for Jesus to go 

to Jerusalem as Messiah , the King of kings . The Old Testament 

prophecies concerning His triumphal entry, which we now call 

Palm Sunday, were about to be fulfilled . Not only that, but His 

betrayal and trial were directly ahead . The cross and resurrection 

were also waiting for Him there . Jesus' final ministry journey unto 

Jerusalem was quite a significant event for the whole world. The 

reason why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this earth was 

about to be revealed . Although the Old Testament also 

prophesized that the Messiah would be unwelcome in Jerusalem, 

God still loved the world and still to this very day continues to love 

and let His grace work Qn this earth . Let ’s look closely at why 

Jesus went unto Jerusalem . 

Jesus ascended unto Jerusalem because it was time . Our Lord 

Jesus Christ is always on time . Even though it feels like 

sometimes He’s running late, He’s never too early or too late . 

During His earthly ministry He was quite aware of His time . He 

mentioned it to His brothers (Jn . 7:6) and His mother (Jn . 2:4). He 

prepared for His time, astoday’s Bible passage reveals as much 

when He told His disciples, “ Go into the village ahead of you; 

there, as you enter, you will find a colt tied on which no one yet 

has ever sat ; untie it and bring it here . If anyone asks you , 'Why 

are you untying it? ’ you shall say, ’The Lord has need of it’ "(Lk 

19:30-31) . Sure enough, as the disciples were untying the colt its 

owners said to them,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Lk. 19:33) 

and the disciples answered, "The Lord has need of it" (Lk. 19:34) 

The colt was exactly where it was supposed to be and the 

owners' reaction was exactly as it was supposed to be . Such was 

and is God ’s great plan of redemption . His plan of salvation is right 

on schedule . The cross at Calvary was not God ’s afterthought; it 

was His forethought. Jesus came untò Jerusalem to die right on 

tlme . 

Jesus ascended unto Jerusalem to fulf ill the Scripture. Zechariah 

9:9 says, "Rejoice greatly, 0 daughter of Zion! Shout in triumph, 0 
daughter of Jerusalem! Behold, your king is coming to'you; He is 

just and endowed with salvation , humble , and mount 

ride atop a beautiful horse or in a gem studded chariot, no one 

could imagine a donkey colt even though the Old Testament 

prophesied it. No one could imagine the King of kings being born 

by a virgin in ‘ a Bethlehem stable and wrapped in rags , but it 

happened (Mic. 5:2 ; Is . 7: 14) . No one could imagine the crowds 

that welcomed Him into Jerusalem would be the same crowds 

that screamed for Him to be crucified , but they did . Although the 

crowds thought God was causing Jesus to suffer for His own sins, 

the truth was that He suffered vicariously for theirs , "Surely our 

griefs He Himself bore , and our sorrows He carried ; yet we 

ourselves esteemed Him stricken , smitten of God, and affl icted.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 He was 

crushed for our iniqu 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 AII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0￥ us all to fall on Him 끼 Is . 

53 :4-6) . The Scripture guaranteed Him, just like Paul mentions, 

" For 1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1 also received ,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1 Cor. 15:3-4). Jesus did exactly as the Bible 

mentioned. 

Jesus ascended to Jerusalem to die for sinners . Today’s Bible 

passage concludes , “ When He approached Jerusalem, He saw 

the city and wept over it, saying, ’ If ~ou had known in this day, 

even you, the things which make for peace! But now they have 

been hidden fromyour eyes . For the days will come upon you 

when your enemies will throw up a barricade against you , and 

surround you and hem you in on every、 side, and they will level you 

to the ground and γour children within you , and they will not leave 

In you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k. 19:41-44). The love of Jesus brought 

Him to this earth . The love of Jesus brought Him to Jerusalem . 

His arrival motivated His enemies and led Him to the cross . The 

greatest teachers and preachers of His day turned .against Him, 

yet He still had compassion for those who wanted Him crucified . 

He wept over Jerusalem because they had missed their time 

God ’s children were supposed to expect and be waiting for 

Messiah, but these people missed their special visitation time . 

My dear friends, please do not miss your greatest opportunity 

Today is Palm Sund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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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l 루잘램을 혼혼tlt여 

(28)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죠밤원이라 불라는 산쪽에 있는 뱃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 (43)날이 이를지랴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라니 이는 네가 보살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28-44) 갱생판욕사 

여l 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 
| 먼 나라에 갔다 온 어떤 귀인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 

다(녹 19 : 11~27). 이 의미 있는 비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자들 

이 무엇을준비해야하는지 돕는말씀이었습니다. 왕중의 왕， 메시아이 

신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가실 때가이르렀습니다. 지금우리가종려주 

일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의 영광스런 입성에 관해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막성취되려는순간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배신당함과시련이 이제 바 

로 앞에 놓여 있었습나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거기서 예수님을 기 

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여행은 

온세상을위한아주중요한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막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구약성경에서 예언됐지만 

하나님은여전히 세상을사랑하셨고 바로오늘까지도사랑하셔서 이 세 

상을향한은총의 사역을행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을 향해 가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되었다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키십니다. 때때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너무 이르거나 늦지 않으십니다. 공 

생애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요 2:4, 7:6).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l자들에게 하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꿀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 

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녹 19:30~31)라는 말씀과 같이 주 

님은 자신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내’(녹 19:33)라고 물었고 이에 저l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 (녹 

19:34)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귀 새끼는 정확하게 그곳에 있었고， 그 주 

인의 반응도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은 그 

렇게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뒤 

늦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 사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은 적시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예언이 생취된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 

다. 스가랴 9:9은 말씀합나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 

랩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 

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 

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사람들 

은 비록 구약성경이 그것을 예언했을지라도 왕 중의 왕은 멋진 말이나 

보석으로 장식된 마차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 

이라고는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중의 왕이 베들레햄 

마구간에서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나 강보에 싸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 

각하지 않았지만 그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미 5:2 ; 사 7:14). 예루살 

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 

라고 외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군중은예수그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받는거라고생각 

했겠지만 결국은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 

를 그는 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 

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 

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 

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 

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μ} 53:4~6). 성 

경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 

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새’ 

(고전 15 : 3~4).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죄인을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 

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 

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 

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틀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녹 19:41~44).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 

니다. 그의 도착은 그의 원수들을 자극했고 그를 십자가로 이꿀었습니 

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교사들과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사람들 

을 긍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때문에 슬피 우신 것은 그 

들이 주어진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기대 

하고 기다렸어야 했건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초대의 기회를 잃어버렸습 

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 

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스런 임재가 우리 

.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예수님을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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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80년간 모세를 훈련시키신 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 

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셨고 당신의 뭇을 전하셨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 

했고， 결국 애굽에는 끔찍한 재앙이 내렸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바로 

그 우장으로 인하여 아홉 번에 걸쳐 재앙을 받았다. 그럼에도 바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고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예고되었다.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구원 받은 날을 기술하였다. 이스라엘이 구 

원받은날，곧유월절이다. 

· 달의 시작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새롭게 시 

작하는 첫 달이 되었다(출 12: 1~2).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은 필요 없게 되었 

다.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유월절인 것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띠를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기능하다(골 2:8~9). 그리스도의 보혈 

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요 3:3~5) . 도저 

히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죄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 

자를 십~-t7t에 못 뿌f 피 흘리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모든자들은 새로 태어난다 . 

• 어린앙의 피를믿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의 첫 달이 유월절임을 선포하신 뒤에 유월절 

메시아의 톨훌fi) . 11 우리는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 
.- 받았음올 사도신경을 통해 항상 고백한 

누1~ 낳껴주는.，~ 11 다.물론최종결정은빌라도에의한것이 
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살 

리고 싶어 했다는 정황을 발견할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넘겨준 주모자， 하수인은 누구인가? 가장 먼저 추측할 수 

있는 것은마퀴다. ‘바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훗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 
각을 넣었더라’(요 13:잉. 또 한면으로는 당시 종교계의 최고 지Br'였던 대제사장 
7j-o뼈}가-예수님을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했을거라고생각할수 었다. 표면적 
으로는 이스려첼의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한다는 명분이었고， 내적으로는 예수님으 
로 인해 손싱펀 지신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싶은 열망어 7j-o~바에게 있었기 때문이 
대요 11:4g..,;50). 또 다른 견해로는과거 히스기야를 시험(대하 32:31)히셨던 하나님 
이 예수님을셔험한 것이 아니냐는주장도 었다. 이와같이 예수님을십자가에 죽도 
록넘겼던 문째는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이슈중의 하나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모든 것을 아셨지만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모두 
수동적으로 뺑얀}는 수동적 설명과 모든 것올 아셨기에 적극적으로 나。}가셨다는 
능동적 설명으로 냐누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 
람들의 손에 념걱져 죽임을당하고죽은 지 삼 일 만애 살아나리라는 것을말씀하셨 
기 때문이더랴(막 9:3빠 ‘제 번째 오사그활뼈 이르시되 이제는자고 쉬라그만 
되었다때가왔도다보라인자가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막 14:좌}는수동적 설명 
올 뒷받침뻗 대표적인 말씀이다. 앞으로 일어달 모든 일올 o}셨던 예수님은 때가 
왔올 때 거부하지 않으사고죄인의 손에 팔림올당종낸 것이다. 바울도 예수님이 수 
통척으로 념검을 당했음을 “내줌이 되료’{롬 4:25), ‘패주신 이"(롬 8:32); ‘잡히시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령하셨다. “너희 어린 양은흠 없고 일 년 된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열나흩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 

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OJ'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출 12 : 5~7). 이 명령의 초점은 어린 양의 피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적이 아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 양의 피였 

던 것이다(벤전 1:18~19 ; 히 7:26).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뿐 

이다(요 1:29).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종말에 

모든 피조물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다(계 5:8, 7:9). “구원히심 

이 보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 7:10). 어린 양이 친히 

목자가되시어 어린 양의 피를믿는모든자를생명수샘으로 인도하질 것이다(계 

7:17). 결국 이들 모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 

게 될 것이다(계 19:7,9).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린 양의 피를 보 

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믿기 보다는， 더욱 강 

하고 확실하게 보이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오직 진실로 겸손한 자만 

이 환한 빛을 내는 등불 같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계 21:9.23). 구원의 

표적은 오직 어 린 양의 피다(출 12:13) . 

• 어린 양을 먹어야한다 

어린 양의피를 믿는자는 어린 OJ'을 먹어야 한다. “그밤에 그고기를불에 구 

워 무교병과쓴 나물과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다 

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출 12:8~11). 어린 

양의 피가우리의 안전을 위한것이라면 어린 양의 고기는우리의 건강을위함이 

다. 천국을 향해 열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영양분은 어린 양 

을통해서만공급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 자신들이 구 

원 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다른 나 

라의 절기로 치부하며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유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 

게 한정된 구원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하는 달의 시작이기에， 

유월절은 우리가 구원 받은 날과 연결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그의 살과 피 

를 먹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구원 받은 날은 어린 양의 피 

로 시작되고 완성된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 

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던"(.고전 11:23)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언급하였다. 비울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데 결 

정적 역활을했던 가훗유다는전혀 생킥하지 않고， 예수님이 순순히 하나님의 뭇에 

순종하셨음을강조한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이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서 그룻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우리 모두의 죄악을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μr 53:히.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죽임 

을당하는 것을 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통하여 당신의 기뻐하시는뭇을 성취 
하기를 원하셨다{사 53:1<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확한 뭇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수 

동적이지만은 않으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막 14:42, cf. 마 26:46)라는 말씀처 
럼 예수님은 능동적인 태도로 니.()r가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모송”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기술하였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합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쩨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 

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랴(요 10:17-18). 

예수님을 넘긴 사람은 누구인7r? 마귀， 대제시장 7j-o~바， 가롯유다， 빌라도인71-? 
이들의 뭇이 이루어진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수 
동적이며 능동적인 두 가지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뭇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공의를 이루시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 
스도의 섭자가뿐이 었다. 이 아버지의 뭇에 예수님은 단지 믿음으로 순종하셨을 뿐 
이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고， 날마다 순종해야 할 것 
이다. 헌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 아멘 

‘매주 월요새벽기도회때억 4잉때/서 생생힌 말씀을 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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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묵 영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낯에 짧은 시간 동안 임성묵 

영제와 간단만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 

니다 . 임성묵 영제는 사랑부에서 트렴 

뺏을 연추하는 ‘자폐성 장。W 라는 불 

펀암을 안고 사는 영제입니다 사랑부 

에서 만난 임성묵 영제의 모습은 여느 

풍악생과 같이 왈발하고 ， 운동을 종아 

하며 , 장난끼 많아 보이는 모습이었습 

니다 . 장애를 가졌음에도 트렴멧을 잘 

연추얀다는 것이 초금은 놀랴웠습니 

다 . .3년 정도 되었다는 트럼뺏 언추 

실력은 이미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성묵 영제의 밝게 웃는 모습 속에서 크신 아나님 

의 사랑과 영팡의 잔양을 올혀 드리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 

임성묵 영제에게 ‘혜수 그리스도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 얀마디 “십자가” 라고 대당하였습 

니다 . 그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안 앵동은 기도 ， 그리고 잔양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십 

자가 앞어1 •..• " 연재 아버지 ， 어머니 ， 영 이렇게 네 식구가 사랑으로 멈음의 가성을 이루며 살교 있다고 

앙니다 . 이 가성 가운데에 추님의 은증과 사랑이 중만아고 앞으로도 임성묵 영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 

유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량을 전하는 사랑의 산앙 선도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그를 만나 이야기 하연서 우리의 연재 상왕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 

습니다 . 우리 서로 사랑하며 추님이 올로 가신 그 길에 암께 발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의지하며 믿음 

의 삼겹줄이 되어 추님께로 냐아가는 중연가족이 되었으면 앙니다 . 그리고 오는 니월 11일 잔앙예배에 은 

혜로운 사랑부의 특송이 있으니 많은 기도와 판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 정경보 기자 

제 1145호 

예수님 닮기 배가 원하네 ! 

버스를 타고 교회로 효t하던 중이었습니다. 버스에는 많은 
사람이 탔고， 많은 사람이 내렸습니다. 내 한11 수많은 사람 

들이 쩍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버스는 어느 정류장 

에 멈춰 섰고， 계절과 맞지 않는 옷과 뿌연 안경을 쓴 어떤 

뚱뚱한 아저씨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흔자서 중 

얼중얼거리다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의 말에 대꾸하기를 꺼렸습니다. 나 또한 마 

찬가지였습니다. ‘왜 하필 내 뒷자리에 앉으신 거야. 여기 

앉지 말걸.’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 앉은 그 아저씨가 내 어깨를 룩룩 

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 아저씨는 나에게 이 

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는 말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나의 눈이 범죄했던 것입니다. 내 눈이， 내 생각이 너무 

나 더러워서 그 아저씨를 더러운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으 

로 묘단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모를 

바라보며 내 멋대로 판단하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판단하 

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 

을까? 나와 같으셨을까?’ 그 일이 있은 후 어떠한 상황 속에 

서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홀k계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 

상 인치소서 

한렁아(집사， 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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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먼f한껏01였효! 
그엣날주까걸으싣꺼룩한밀따라 

나 요늘 다시 걸으며 주 모읍 그렸네 

그 정타운 들과 얻덕 번합 없는 미풍 

그옛날주까걸음밀나오늘걸었네 

만‘박영 효l톨 ￥l하여 흩톨 끼도하싣 

뱃빼EltL쩨.흥산애서 LH 마율 쁨혔네! 

영 혹흩 나톨 우l하여 십짜까얘 달펀 

;맡불21 얻되￥l어l서 과불리 얻터 ￥l에서 

요 베들레렘 향하는 아름다운 저 밀 

어리싣 주까 뚜|놀턴 π{ 밀릴리 얻덕 

큰 무리톨흩 복주싣 밀림산흩 π|나， 

톨낼이 일해이논 요단-앙흩 보었네 

선구으l 선도로 여l수닝을 맏께 되었어요. 그 뒤 교회를 다니교 싱어 성에서 1~장 

~T1~운 충현교회로 어느 엘요엘 뚜벅뚜벅 겔어·왔어요. 선도tlf 춘 분을 통tJ 
저11~ 왜 죄 안"011 사는치 말께 되었어A. 세1~ 야우리 ti냥f꺼l 멜t다고 해도 그 

인깐으111춘인 껏01교 tκf닝 보시끼어I 외로운 사랑01 t바도 없듯， 처 역 

시 일변서 끊앵없이 죄를 잣교 상고 있었던 껏이라는 말01 뼈처리께 느며쨌어A. 그 

래서 그렁 어I행께 우원받을 수 밍느냐고 했쇼. 그랬더니 당이 너무 쉬운 H여l요. 이 

미 처l 죠I ]J:을 여l수닝메서 '-1루어 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렁 구원은 어I명꺼l 되는 

꺼냐교 했더니， 혜수닝메서 초I ]J: 치후교 삽사1 f-ofl 옷 박tl셨타는 사설01 믿어치느 

냐고 뭉더라고요. 그렁 그꺼l 왜 안 멤어지냐고， 성갱 말씀 다 맏어진다고 말했효. 사 

성 더 정확tl 빨샤변 제1~ 틀은 부분은 다 맨어진다고 밥했쇼. 그랬더니 그깨 우원 
이라는겁니다. 

혜수닝을 멤는 껏은 o f-추 깐단한 껏。 'c:1효! 그래서 우리교회에서 목사닝메서 
“놓라운 사성이다. 놓라운 비밀olCP’라고 말씀tf-.시는 의미를 양께 되었 

. 여l수닝은 서!.I 오든 죄를 tlf뀔tf-신 인도자01싱니타. 그런데 여l수닝은 서 

의 초l만 tH뀔tH 추신 깨l 아니었어.요. 처.!~ 1~축01 구원을 얻꺼l 되었쇼. 냥 

변도 충현교회에 다니께 되었어A. 교회를 싫어하던 냥면01 01처l는 추망마 

다 교호1 1~는 갯01 즐겁다교 항니다. 여I선어I 장시 교회를 다닌 석01 었딩r 

데， 그때는 여I수닝과 처와으l 판껴l흘 앙치 봇했던 껏 감o f-요. 여l수닝이 쳐 때문 

축었다는 사성을 요른 j.ff, 그냥 성인 군자 정도로만 생깐한 갯01.쇼. 장옷 양고 
및였던 H여l요. 싱λ꺼f는 그 자처l만요료는 외미1~ 없λl만 여1수닝메l서 인류의 구원 

이·류었다는 사성을 증꺼하는 1뼈l인 껏 감o f-요 

죄에대뼈# 우리 부부는여l선보다생깐을 많01 t태l 되었습니다. 작뀐 크겐 죄 

는 초10111에 부부 깐에 서로 죄흘 셋~I 양으려교 합니다. 우리 부부까 교회에 다， 

넌 후 냥면과 변j..1 양는 진리흘 꽁통적으로 똑감。 l 생lf하고 았다는 정01 
장요료 11뽑니다. 생황01 당2~진 성은 없λl만 1~j.. 1관은 많이 변했습니다. 
흘 짓지 양고 상of-ot:.냈다는 정01 항상 며리속에 있교& 구원응 받치 못한 4 

세상 사량틀을 볼 때 얀E빠운 마응01 든다는 쟁이 당2~였어요. 뭉성석인 껏어I “ 

연연해 tf-여 스트램스훌 밸건향Fl1.월[ 1~j.. 1판에서 위으l 껏을 생l냥f연 행복해치는 

& 

충연교힐의한7후l 밀IÐI를원하시는분은본당mJ.J호 | 
시마족등록날로오시ìl 바렵니다l 

E 새가족을환영합니다 

I홈瓚뚫짧때I샤 .씌I펙떤핵蠻逢펴델調l 
김신자 

이지수 
。 ..... ~ 
1Të3' ir 

이지수 

조동일 

전옥순 
허증숙 

정의숙 

라병순 
이흥자 
이경옥 
김연숙 

한연숙 

흥순혁 
이주은 
이주은 
손동현 
황순란 
김판봉 
최미자 

‘횡은정 
박성명 
장인실 
최영득 

1937 이경애 양육반 15 
1938 고은경 17 
1939 성계영 17 
1940 이상희 17 
1941 조길훈 앙육반 17 
1942 하윤옥 양육반 17 
1943 박지혜 양육반 18 
1944 전병찬 양육반 18 
1945 김점이 양육반 19 
1946 김지영 중등부 19 
1947 유지은 20 
1948 이민주 유치부 9 
1949 한연주 양육반 20 
1950 흥순천 양육반 20 
1951 김수빈 초등2부 21 
1952 오수빈 초등2부 21 
1953 이호현 초등2부 21 
1954 임병규 양육반 21 
1955 류진표 21 
1956 김나현 22 
1957 김선영 청년 1 부 22 
1958 박미경 청년 1 부 22 
1959 전승현 중등부 22 
1960 장상훈 앙육반 23 
1961 신하민 영아부 5 
1962 정하랑 영아부 12 

정남규 

정남규 
강신순 
최증란 
최종란 
최종란 
01미애 
이효순 
차영신 

안유리 

문미순 
흥순길 
김재순B 

김진옥 
허용우 
곽숙단 
김진옥 

김미애 

김성자 
정현자 
이유미 
강석화 

박철순 

1 
1 
1 
1 
2 
2 
2 
2 
2 
2 
3 
5 
6 
6 
9 
9 
9 
m ” ” 
m
ι
 

u 
m
ι
 
떠
 떠
 떠
 

1911 강향자 양육반 
1912 김준우 초등1 부 

1913 박선목 중등부 
1914 정진은 앙육반 
1915 곽태환 유치부 
1916 김경희 양육반 
1917 배은진 
1918 유성호 
1919 유온유 영아부 
1920 이에스더 중등부 
1921 황영숙 앙육반 
1922 승상아 앙육반 
1923 입하나 청년 1 부 
1924 최설매 앙육반 
1925 강현서 대학부 
1926 '01용훈 유아부 
1927 이정화 양육반 
1928 장두성 대학부 
1929 심현정 양육반 
1930 원혜미 양육반 
1931 고영훈 앙육반 
1932 박기선 앙육반 
1933 윤연실 양육반 
1934 천정아 양육반 
1935 이경호 양육반 
1936 이수형 중등부 

흉려주일E 주님의 융리의 예루살렘 일 

성을 기넘마기 워때 지키는 주일로， 부월 

칠 전 주일이며， 수난주(，10 1 시작되는 주 

일이다. 예수가 부월마시기 전 예루쉴렘에 

입상아쉴 때， 군중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 

에 펴고 흉려나무 가지l 베어 펴먼서 ‘’호 

t!백 다윗의 지손이여” 아고 왼효성을 지 

던 사길을 기넘띠는 주일이대요 12:13 : 
계 7:9). 그래서 4세기 경부터 흉려나무 가 

지톨 들고 앵진아는 특를만 의식을 애왔 

다. 흉려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믿멘|톨 

대적이는 상정물로 축목의 나무가되고 있 

으며， 중세에 와서는 이 앵진이 만 교외에 

까지 가는 풍슴이 되었는테， 흉려나무톨 

축복아고 분배매 주댄서 교외로 나O~κl 

또한 이 앵진 때는 흉종 그리스도톨 묘사 

아는 목을서나 십자가， 또는 니무로 E촌 

니귀 위에 그리스도가 슬라앉E 모슴을 만 

들어 앵진에 앞세웠다. 중셰 초업에는 흉 

려나무가에배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I{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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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석 

0 2011 년 4월 10일 

·π헤l 츠혀 
l ‘ ..... 곧톨. 0 L.,; 

“이쁘다 오든 샤랑야 발올 만한 이 말이에 그리스도 예수쩨셔 

죄인융 구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충에 내.，~ 왜수니라” 

기도의 창 
징소 째교육관'3J7.호 일 시 . 매주일 15.2(fv16:α:X5월 Z일ηf:x D 

대상 인수젤}전원 
접시외 전양연흩 

징소 ’충현기도원 

남전도회 16일!퇴 14:00 
남전도회 13 5 7지회 2fJ7.호 2.46.8지회 407.호 

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갚이 묵상하는 사순절떠월 9일 
-4월 23일)이 되게 하시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에 주력교구 
식구들이 전원 참석하도록은혜를 베푸소서 

a 충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훤요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 
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딩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 
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거l 째고， 예수 펴스도를 만나는은 
총을베푸소서. 

g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히는 천국 
일뀐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01년 1인 1명 (1 . 1 .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 
하는 일(딛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g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 
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λ까 되 
게하소서. 

g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 
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될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공된 
사랑관과 자연장(납골시셀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잉가 되게 
하소서. 

뼈 띠택자들이모든훈련을통해서자기를부인하고오직십자가복 
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딩후 2:3)이 되게 하소서 

톨셰 

1 박석순 은퇴권사(1 1교구 상계I구역) / 3월 31 일 별 
세 ， 4월 2일 장혜 

2 황택인 성도(이영국 성도의 모친 이미주 권사의 
시모， 1 4교구 삼풍4구역) / 4월 1일 별서11， 4월 4일 
장례 

3 오영선 은퇴집사(오숙영 전도사의 부친 ， 4교구 개 
포43구역) / 4월 2일 별세 ， 4월 4일 장례 

4 이공복 타교권사(김재종 집사의 모친 이창순 권 
사의 시모 ， 1 4교구 무지개구역) / 4월 4일 별세 ， 4월 
7일장헤 

5 마상연 타교은퇴권사(박차화 권사의 모친 유정상 
집사의 장모， 9교구 자Oj2구역 ) / 4월 5일 별세 ， 4월 
7일장혜 

일시 12얄훼9:20본딩앞출발 

흥릭 교피추밴 전도 

일 시 · 여짧회 13앨쉬 구역징 영성훈련 후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징 영성훈련 징소 

교툴루 흩홈머01(흥동얼 견도추월) 
일 시 ‘ 17앨다음 주웹 10:40 장 소 : 저￠교육관 4층 

권시피 잉얼수련피 

장 소 : 제1교육관 2fJ~호 

션교언어 흘린 

일시 .매주일 15:00 

장소 제1교육관 405회맴골) 410회동말레0μ때 '3J4회옹글)'3J5회네띨)500회버l트냄 댔회킴보디애 
510~힌리오석 

장소:복지관지하1층 

대상 :7~12교구 

일 시 : 17앨다음 주띨 1230 

일 시 : 24앨주앨 14:00 

장소. 길릴리흘 

정년4부 초정 견도검외 

16교구 흥륭월 현도정피 

전도외 3'4찌피 주릭기도외 

일 시 10앨오늘) 16:00 

흩혼 

1 장익선 군(장성호 성도 이금원 성도의 아들， 타 
교)과 이정우 앙(이동섭 집사 배연식 권사의 딸， 

1 6교구) / 11 일(월) 18:30, 그랜드앵버서더호텔 그 
핸드볼릉 

2 이진강 군(최영초 권사의 아들， 23교구)과 진재은 
앙(진영섭 집사 김정순 집사의 딸， 타교) / 1 2일 
(화) 16:00, 베드남 아나만다라 리조트 

3 묘엠환 군(양신자 권사의 아들， 9교구)과 김진희 앙 
(김종남 성도 안욕예 성도의 딸， 타교) /16일(토) 
1 3:00 ， 충현교회 갈렬리흘 

장소 1 장소 

교육관 
304호 

교육관 
304호 

교육관 
304호 

교구별 
장소 

유 아 I (오후 3시，갈릴리훌) 
세례식 | 오후 2시 %분까지 입실 바람 

교육관 
301호 

유아세례자 

유아세혜란? 

(하형욱목사) 

2011 년도 찌12차 악습 및 셰례식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세헤란? 

(정민권목새 

교회론 
(박지훈목사) 

구원론 
(박은효목사) 

장소 

교육관 
309호 

교육관 

309호 

교육관 
309호 

교구별 
장소 

성인 학슴 셰례식(찬양예배 ， 본당) 
오후 4시 %분까지 입실 바랑 

문답 

학습자 

기독론 
(김정훈옥사) 

성경개요 

(장지윈목사) 

기독교개요 
(황의연목}.t) 

문당 

시간 

1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40 

l교시 
15:00-15:50 

2교시 
16:00-16:40 

4월 17일 

(다음주일) 

4월 10일 

(오늘) 

4월 24일 

(주일) 

날찌 충헌록지관 직원 모질 

1.짧부문 정신보건 사회복X씨 / 정규직 

(사회~I빼팀 01중짙단g배인 프로그램 담딩) 
세려'fj;!인 정ι보건E문요원 및 

N회복Xμ11급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2증 이상소지자 우1대 

2쩨휠{류 이력세사죠부책， 자기소개서 졸업증영서 
성적증영서 경력증영서， 자;뽕"1본， 
주민등록등본， S회징 추천세타교앤 

3. 111즐n낌 4월 1엘(화.) 17:0077쩨우펀 및 빙문접쉬 
4.A~훌훌!Xi 깅삼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1f 552-없。이뼈이) 
강님구 역심동 앉용3 복지관 층무팀 

1f 2192-{썼)() 

찬양예배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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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4/11-4/1 7) 

13 (수) I 14 (목) 
이희식/박석산 | 정민권/최재필 
마 20:17-28 I 고전 10 : 1-13 

2, 1 2 ， 22교구 1 5 ， 23 ， 24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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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앙:엉인 
수뭘기칸 : 수요밑반 (5111-6/29) 

룰요밑반 (5/6-6/24) 
수캉시칸 : A반 3"1-4"130톨 • B반 

문의 뭘 수캉신엉 빼2퍼훌뀐4톰 

ft 02- 662-8270' 010-8804-6092 

싣밑엉 요리언태이션 뭘 혜l 태스트 
sif4'흩i추:)1sl[ïï21펴훌합4'톨-

예배 담당 (4/13 -4/1 7) 

예배 | 설 교 |사회 ! 기 도 | 찬양 
수요 1 1 십자가주위의군중들(마 27:35-42) 김성관목사 |이광현 l 정호진| 아바아버지여(호산나찬양대 ·오케스트라) 

수요 III구원을받을만한단하나의이름(행 4:1-1깅나기태목사 l 박은효 |윤 희| 갈보리산위에(실로암찬양대) 

금요집회 | 김성관목사 |김정훈| 예루살렘찬양대 ’오케스트라 /충현음악0바데미트럼햇중주/소프라노안성희 

주일 1 1 예루살램을 향하여(녹 19:28-44) 박지훈 목사 | 황의연 | 이상석 예배 전 찬양〉 

주일 II I 예루살렘을향하여(녹 19갱-44) 김성관목사 |이광현|김신국|램나무외/초퉁2부오케스트라 

주일 ml 예루살렘을 향하여(녹 19:28-44) 김성관 목사 | 김근영 | 이달옥| 호산나 호산나 외 / 중퉁부오케스트라 

주일 rv l 예루살램을 향하여(녹 19:28-44) 탁정헌 목사 ! 박용현 | 송두섭 | 호산나 호산나 외 /아벤 여성중창단 

주일 v l 예루살렘을 향하여(녹 19:28- 44) 양재웅 목사 j 강호성 | 안석 현 | 내가 매일 기쁘거l 외 / 예본 중창단 

주일찬양 | 예수님의 눈물(녹 19:4 1-44) 이희식 목사 |장지원 |엄연수| 에바다부중창/사랑부 / 11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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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영 
1교구 

나기태 
19교구 

박지훈 
8교구 

이광현 
1&교구 

탁정헌 
9교구 

김성관 

l 부목사 

강호성 
2교구 

김정훈 
7교구 

박인기 
에~I디부 

유현철 
대혁부 

최상민 
11교구 

황의연 
깅교구 

. 우|임목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오전 9:40 본당 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 떠:50 남부팩，10:20 0띔역 경유) 

@오전 9:50 본당 앞출발띄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집회후본당앞출발 

오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여|배는영어웅왜， 일뺀 및수 
회룩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랭때， 중국어， 
몽황i. 러}.IOfOi ， 캄보디OfOi ， 인도셰시01어로동시통역됩니다 
SinJ때없.E1ra'없i:ns i1 Er뺑l， OTese，‘뼈없<rd영1 
벼~ifll i1:l양öl 때 1heE1!쩌lO d:αWa뼈 않\bl， 
<rdSri 벼뻐l，Dre용， 뼈-gjæ， Ftml, CætXXiJl <rd 
hiresiJl ifll iÐJ ava값i1 at 1heCTeO뼈〈뼈빼않뼈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김연식 
3교구 

나영실 
a교구 

이복순A 
20.교구 

장혜구 
19.교구 

황순란 
21교구 

· 시랑부신범식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캉옥련 김말자 
1교구 14교구 

김정자 김정회 
16교구 4교구 

옥미자 윤인숙 
9교구 6교구 

이향란 임태주 
2교구 • 17.교구 

최문실 홍순애 
12교구 5교구 

검숭회 김진협 

송요한 

· 강도사 박만복중등부 

l 선 

l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8교구 15.교구 

김정연 김정운 
，。교구 24교구 

송진경 오숙영 
대학부 13교구 

이복순B 이옥주 
11교구 18교구 

전은회 정원엄 
7교구 깅교구 

· 전임지휘자 

· 전임연주자 

사 교 

.'.i.N1Ji.i.\=J.iia:m._' ”!1!FBI!lilIIIIι， ... 특월 ... 격. 

구 분 시 간 장 • A」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려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 :40 (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오전 10:30-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30-저녁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흘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멘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l교육관 107호 

j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 분 시 간 장 -A」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둥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중퉁부 오전 10:30 갈릴리흘 

.:i!.경=「 7닙-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 :30 지1 2교육관 4충 

갱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